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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도 커 보였어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면 어떡하죠?

시다는 자리를 정해서 책상에 
앉았어요. 키가 큰 여자 아이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안녕?” 시다가 
인사했어요.

“너 여기서 뭐하는 거야?” 그 아이가 
말했어요. “난 네가 3학년인 줄 알았는데?”

시다는 긴장하며 말했어요. “학교에서 
월반시켜 줬어.”

그 친구는 뾰로통한 표정이 되었어요. “뭐, 
네가 얼마나 똑똑하든 난 관심없어. 그래봤자 
아직 어린애일 뿐이면서.”

시다는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 주 내내 
시다는 반 친구들에게 말을 걸기가 너무 무서웠어요. 반 
친구들이 웃거나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굴을 
찌푸렸어요. 자기에 대해 안 좋은 말을 하고 있을 것 같았어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즈음에 시다는 
수학 시험지를 돌려받았어요. 점수를 보자 시다는 울고 
싶어졌어요. 수학은 시다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었어요.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집에 돌아온 뒤, 시다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가 
하나도 없어요.” 시다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전 4학년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똑똑하지도 못하고요.”

시다의 엄마는 “너무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넌
똑똑한 게 맞아. 지금은 배워 가고 있는 중인 것뿐이지.”
시다가 눈물을 닦았어요. “그냥 3학년으로 갈 수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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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웠어요.

좋겠어요.”
묵묵히 지켜보고 계시던 아빠가 

물으셨어요. “신권 축복을 받아 
보겠니?”
시다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빠에게 

축복을 받으면 기분이 나아질 수도 있을 
거예요.
의자에 앉자 아빠가 머리에 손을 얹으셨어요.
“나는 그대가 무서워하지 않도록 축복하노라. 

그리고 그대가 새 친구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축복하노라. 친구들이 그대를 알게 되고 그대를 
사랑하게 되도록 축복하노라.”

평온함이 시다의 온몸에 퍼져 나갔어요. 시다는 
아빠가 하시는 말씀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다에게 해 주고 싶어 하시는 말씀 같다고 느꼈어요.
축복을 받고 난 뒤 엄마가 수학 문제 풀이를 도와주셨어요. 

시다는 기분이 금방 나아졌어요.
이튿날 학교에 간 시다는 축복을 기억하고 용감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시다는 친구들을 향해 웃음을 지었어요. 사랑을 
표현하자 친구들이 조금 덜 무서워졌어요! 몇몇 친구는 정말 
친절하게 대해 주기도 했어요. 열심히 배우려고 노력하자 곧 
성적도 좋아졌어요.

학기가 끝날 무렵에는 친구도 많아졌어요. 시다는 자기가 
용기를 내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기뻤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신권 권능의 축복을 항상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했어요. 
이 이야기는 라이베리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시 다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새 교실로 들어갔어요. 
4학년이 되어서 학교에 가는 첫날이었어요.

작년에 시다는 2학년이었지만, 성적이 아주 뛰어나서 
학교에서 3학년을 건너뛰게 해 주었어요. 시다는 4학년이 
되어 더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고 더 많은 책을 읽게 될 걸 
생각하니 정말 신이 났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헤어져야 한다는 
건 속상했어요.

주변을 둘러보자 자신이 작아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들었어요. 새로운 반 친구들은 모두 시다보다 나이도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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